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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대한민국마지막사형집행 26년,
이제대한민국에서사형제도는완전히폐지되어야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 2007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6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했다는것은통탄할노릇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전인 202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일곱 번 연속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과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 찬성

표결함으로서 사형폐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하였다. 아무리 이전 정권의

표결이었다해도 한국 정부가 다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이

‘역행’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현실에서도 그러하다. 다시 사형을 집행하던

1997년이전으로돌아가는것은시대의역행임이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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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은 정치의 결단이다. 그것이 국회이든, 정부이든, 여당의 결단이든, 야당의

결단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여덟 차례 발의되고

폐기되었고, 대통령 차원에서 대한민국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기회는 정부의

성향을 막론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이 모든 기회를 흘려보내며

사형제도폐지를차일피일미루고있다.

특히 올해는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흉악범죄 사형수를 한 곳으로 이감하는 등

당장이라도 사형을 집행할 것처럼 이슈화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현실성 없는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세계 사형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

2년 사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사형선고와 집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빠른 시일안에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살인이라는 죽음의 문화를 폐지하고 망설임 없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나아가야한다.

2023년 12월 29일
대한민국마지막사형집행 26년을하루앞두고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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